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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상 식사이외에 일반의약품용 비

타민⋅무기질 보충제, 건강기능식품에 속하는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 영양강화식품 등의 다양한 급원을 통해 

비타민과 무기질을 과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영양문제

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2005년에 처음 제정된 

한국인영양섭취기준에는 과잉 섭취시 유해작용이 발생되

는 비타민과 무기질에 대해 상한섭취량(tolerable upper 
intake level, UL)을 설정해놓고, 이들 영양소를 상한섭

취량 미만으로 섭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

기일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과중한 학업 수

행에 따른 심신의 부담도 증가하는 시기이어서, 가정에

서 청소년기 자녀에게 비타민⋅무기질 보충제를 자주 그

리고 과다하게 제공하는 있는 경향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식이, 일반의약품용 비

타민⋅무기질 보충제, 건강기능식품에 속하는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 영양강화식품을 통한 비타민 및 무기질 

노출량을 직접 조사하여, 이 급원들을 통한 총최대노출

량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평택시의 남녀 중고등학생 60을 대

상으로 식이, 일반의약품용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건강

기능식품에 속하는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및 영양강화

식품을 통한 비타민과 무기질의 최대노출량을 평가하였

다. 본 연구에서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섭취자는 조사

기간을 중심으로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1가지의 일반의

약품용 또는 건강기능식품 형태의 비타민⋅무기질 보충

제를 1개월 이상, 1주일에 1-2회 이상 섭취한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식이 조사는 식이기록법에 의해 주중 2일과 

주말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간 실시하였으며, 식이조사

지 기록이 완료된 다음 날에 연구자가 직접 상담을 통해 

기입한 목측량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식이조사지는 

CAN-Pro 2.0으로 분석하여, 식이를 통한 1일 평균 비타

민과 무기질 노출량을 구하였다. 일반의약품용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를 통한 비타민과 무기질의 1일 노출량은 

하루에 섭취한 보충제의 단위수(캡슐 또는 정, 포)에 

Korean Drug Index와 킴스온라인 홈페이지 자료를 참조

하여 단위 보충제당 들어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의 순수한 

함량을 곱해서 산출되었다. 건강기능식품에 속하는 비타

민⋅무기질 보충제를 통한 비타민과 무기질의 1일 노출

량 역시 일반의약품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었

으며, 이를 위한 정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작한 

건강기능식품 DB, 제조회사 홈페이지 자료, 제품 포장에 

표시되어 있는 영양소 함량 자료로부터 얻었다. 영양강

화식품을 통한 비타민과 무기질의 1일 노출량은 가공식

품 중에 들어있는 영양소 함량에서 농업진흥청의 식품성

분표에 나와 있는 원식품 중의 영양소 함량을 빼 순수하

게 강화된 영양소만을 대상으로 계산되었다. 
각 급원을 통한 비타민과 무기질 노출량 분포를 알아

보기 위해 급원별 영양소 종류에 따른 평균, 표준편차, 
97.5 백분위수 값을 구한 후, 한국인영양섭취기준의 RI
(권장섭취량) 및 UL과 비교하였다. 각 급원별 최대노출

량은 97.5 백분위수로 보았다. 

3. 결과

3.1 식이를 통한 비타민과 무기질 노출량

식이를 통한 1일 비타민과 무기질 노출량의 RI에 대

한 비율은 0.3~5.3배이었다. 영양소별로 RI보다 낮게 섭

취한 조사대상자의 비율은 엽산이 91.7%로 가장 높으며, 
비타민 B6가 1.7%로 가장 낮았다. 식이를 통한 1일 노

출량은 모든 비타민과 무기질에서 UL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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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반의약품용 비타민⋅무기질 제품을 통한 

비타민과 무기질 노출량

조사대상자의 일반의약품용 비타민⋅무기질 보충제의 

섭취율은 98.3%로 나타났다. 일반의약품용 비타민⋅무

기질 보충제를 통한 1일 비타민과 무기질 최대노출량의 

RI에 대한 비율은 비타민 E가 91배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비타민 B1(60배) > 비타민 B2(33.3배) > 비타민 

C(30.2배)의 순이었다. 일반의약품용 비타민⋅무기질 보

충제를 통한 1일 비타민과 무기질 노출량이 UL 이상에 

해당되는 조사대상자가 있는 영양소는 비타민 C(10.9%)
와 철(5.6%)이었다. 

3.3 건강기능식품에 속하는 비타민⋅무기질 보

충제를 통한 비타민과 무기질 노출량

조사대상자의 건강기능식품 섭취율은 85%로 나타났

다. 건강기능식품에 속하는 비타민⋅무기질 보충제를 통

한 비타민과 무기질 1일 최대노출량의 RI에 대한 비율은 

비타민 B12가 125배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니아신

(77배) > 비타민 B6 (68.2배) > 비타민 B1(53.6배)의 순

이었다. 건강기능식품에 속하는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를 통한 1일 비타민과 무기질 노출량이 UL 이상에 해당

되는 조사대상자가 있는 영양소는 비타민 B6(7.5%), 니

아신(8.6%), 엽산(2.9%), 비타민 C(2.3%)이었다. 

3.4 양강화식품을 통한 비타민과 무기질 노

출량

조사대상자의 영양강화식품 섭취율은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강화식품을 통한 1일 비타민과 무기질 노

출량의 RI에 대한 비율은 엽산이 11.3배, 비타민 C 10.4
배로 나타났다. 영양강화식품을 통한 1일 비타민과 무기

질 노출량이 RI를 초과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UL을 초

과하는 조사대상자는 없었다.

3.5 각종 원을 통한 비타민과 무기질 노출량

조사대상자의 식이, 일반의약품용 비타민⋅무기질 보

충제, 건강기능식품의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영양강화

식품을 통한 1일 비타민과 무기질의 총최대노출량을 구

한 결과, 영양소별로 1일 총최대노출량의 UL에 대한 비

율은 비타민 A 4.1배, 비타민 E 2.2배, 비타민 B6 1.1
배, 니코틴산 44.1배, 엽산 2.7배, 비타민 C 3배, 칼슘 

2.3배, 철 1.7배, 아연 2.2배, 망간 3.2배로 나타났다. 1
일 총최대노출량이 UL 이상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의 

비율은 비타민 A 18.3%, 비타민 E 1.7%, 비타민 B6 

1.7%, 니코틴산 33.3%, 엽산 5%, 비타민 C 30%, 칼슘 

3.3%, 철 16.7%, 아연 13.3, 망간 1.7%인 것으로 나타

났다. 

4.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 평택시의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

는 청소년 남녀 60명을 대상으로 식이, 일반의약품용 비

타민 ⋅무기질 보충제, 건강기능식품에 속하는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 영양강화식품을 통한 1일 비타민과 무

기질에 대한 최대노출량을 조사하였다. 이 결과 각 급원

을 통한 최대섭취량을 합한 1일 총최대노출량이 UL을 

초과하는 대상자가 있는 영양소는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B6, 니코틴산, 엽산, 비타민 C, 칼슘, 철, 아연 및 

망간으로서,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각종 급원을 통한 비타민과 무기질의 

과잉 노출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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